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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글로벌 건설업, 
단기 불확실성에도 장기 성장세 전망

2024년 글로벌 건설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5년에는 

성장률이 2.3%까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1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이어져,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5%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2 

세계 인구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해지면서, 향후 수년간 

교통·수자원·에너지·통신·제조 등 건설 부문 전반에서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건설업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통화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며 성장 기대는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은 단기 및 중기 건설업 전망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건설업은 장기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계약 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률은 2025년 4.2%, 

2026년 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보다 물가 목표치에 더 빨리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3 여전히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금리는 건설 산업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자본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금융 여건과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2024년 이후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기 부양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으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따라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건설·인프라 투자를 되살릴 전망이다.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불확실성은 전 세계 건설업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련된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비용 상승, 공급망 교란, 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투자자들이 더욱 까다로워져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분쟁은 글로벌 건설 투자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세계 불안정성 공포를 심화시켜 투자 환경을 더욱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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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은 여전히 회복력이 강하다. 글로벌 건설 시장 규모는 2024년 11조3,900억 달러에서 2030년 16조1,1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5.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5  특히 향후 10년간 주목할 기회는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은 단기적으로 경기 변동성에 직면해 있으나 전략적 중요성과 장기 성장성은 견고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향후 글로벌 건설 투자의 선도 분야로 꼽힌다. 급속한 도시화를 배경으로 교통·수자원·에너지·유틸리티 

등 공공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흥국은 신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반면, 선진국은 기존 자산 업그레이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건설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도시화와 주택 부족 문제가 수요를 견인한다.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제조업 리쇼어링(국내 회귀) 추세에 힘입어 빠른 확장이 기대된다.

디지털 인프라는 데이터센터와 5G 네트워크 확산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이 직접적인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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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건설업 지역별 분석

1. 미주 - 북미의 인프라 현대화와 중남미의 성장 잠재력

미국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압력이 경제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4년 2.8%에서 2025년 1.8%, 2026년 1.7%로 계속 둔화될 전망이다.6 이는 무역 

불확실성, 정책 불확실성, 수요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2024년 연간 총지출 규모는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하며 GDP의 약 4.5%를 차지한다.7  

2020~2024년 미국 건설 시장은 연평균 7.3%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5~2029년에도 연평균 4.4%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8 

2021년 5개년 대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인프라 현대화 노력에 

큰 성과를 거뒀다. 법안이 종료되는 2026년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인프라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2025년 2월 발의된 ‘연방 인프라 은행법’(Federal Infrastructure Bank Act)은 공공 편익을 창출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인프라 은행 설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초당적 합의로 발의된 ‘전력망 

통합법’(Building Integrated Grids with Inter-Regional Energy Supply Act)은 미국 전력망의 용량을 확대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의 실질 GDP는 2024년 약 1.5% 성장하는 데 그쳤다.9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으나 높은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로 국내 소비와 

민간 투자가 부진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4%, 1.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10 

캐나다 건설 산업은 에너지·교통·산업·주거 부문의 발전에 힘입어 2025년 실질 기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6~2029

년 기간에도 연평균 2.8%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11 

2016년 출범한 연방 인프라 계획인 ‘캐나다 인프라 투자 계획’(Investing in Canada Plan)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2

년간 총 1,88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 계획을 통해 2025년 중반 현재까지 10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1,570억 

캐나다달러가 투입됐다. 남은 310억 캐나다달러는 교통, 친환경 인프라, 사회 인프라 등 핵심 우선 분야에 배분될 예정이다.12 

① 미국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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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경제는 현재 다소 느리고 불균등한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약 2.4% 성장했으나 2025년에는 2.0%

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 들어서야 소폭 회복이 전망된다. 2024년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 GDP가 증가했으나,13  여타 신흥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며,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중남미 건설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7,09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9,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5%의 성장률에 해당한다.14  이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교통망 확충, 청정에너지 및 전력망 강화, 해양 및 디지털 연결성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다자개발은행(MDB)과 민관합작투자(PPP)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만성적인 인프라 

투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내 GDP의 2.4%를 인프라 투자에 배정해야 

하며,15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투자 규모가 1%포인트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건설 시장이자 주요 투자 유입국으로, 지난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수조 헤알(BRL)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 회랑, 에너지 인프라(발전 및 송전), 도시 계획과 주택, 디지털 경쟁력 강화, 

친환경 물류 등 다방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②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LAC)

2. 유럽 - 둔화된 성장세 속 인프라 투자 전환점

유럽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GDP는 1.8% 증가했으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4%, 1.6%로 둔화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2024년 스페인·크로아티아·덴마크가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독일은 0.2% 역성장을 기록했다. 

영국의 2025~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1%, 1.4%로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16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갈등 

해소, 목표 중심 개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건설 시장은 2023년 위축된 데 이어 2024년 위축세가 더 심화됐다. 이에 따라 유럽 건설산업 분석기관 연합체인 유로컨스트럭트

(EUROCONSTRUCT)에 가입한 19개국의 건설 활동은 2024년 2.1% 줄었으며, 단 4개국만이 건설 생산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2025년을 기점으로 부정적 흐름이 반전돼 향후 수년간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8월 종료되는 EU의 ‘차세대 EU 기금’(NGEU) 계획은 유럽 전역에서 환경 지속가능성, 디지털, 사회, 인프라 부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구조 개혁과 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공식적인 연장 계획은 없지만, EU는 교통·에너지·디지털·친환경 인프라 등 핵심 

분야 투자를 이어갈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현재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국가 인프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우선순위는 국방, 에너지 안보, 대규모 교통망 업그레이드, 

지역 철도 투자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와 AI 분야에 투자를 대규모로 확대하고, 녹색 송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망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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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태평양 - 선진국 둔화 vs. 신흥국 견조한 성장 속 인프라 투자 가속화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의 전체 GDP 성장률은 2024년 4.6%에서 2025년 3.9%로 하락한 뒤 2026년에는 4.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2024~2026년 선진국은 1.4%를 넘지 못하는 반면, 신흥국은 4.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GDP가 감소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유일하며, 2025~2026년에는 역내 모든 국가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17 

한국

한국 건설 산업은 2024년 위축세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실질 기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2029

년 기간에는 연평균 2.7% 성장률을 회복할 전망이다.18  향후 5년간 한국은 디지털화, 지속가능 에너지, 교통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프로그램으로는 지하철 및 고속철도 확충, 공공주택 확대, 스마트 그리드 업그레이드가 포함된다.

중국

중국 건설업은 2025년 실질 기준 3.2% 성장하고, 2026~2029년에는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9  

2026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은 △서부 교통 회랑 확충 △에너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에코시티 

개발 △농촌 디지털·물류 인프라 강화 △재생에너지와 탄소 규제를 통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공식 

승인 시점은 2026년 3월로 예상된다.

일본

일본 건설업은 2025년 실질 기준 1.6% 성장하고, 2025~2029년 동안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0 일본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산업 인프라 분야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교통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민관합작투자(PPP)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AI 기반 인프라가 전략적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인도 건설업은 2020~2024년 연평균 14.2%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2025~2029년에도 8.8%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2029년 말까지 시장 규모는 2024년 22조7,700억 루피(INR)에서 약 39조1,000억 루피로 확대될 전망이다.21  

인도 정부는 향후 5년간 △철도·도로·항만 등 연결성 △도시 교통 △디지털 확장 △재해 복원력 강화에 전략적 초점을 맞춘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택 부문이 핵심 축으로, 도시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중소도시(Tier II·III)

에서 저렴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주택 공급 정책(PMAY, Pradhan Mantri Awas Yojana)

을 확대해 3천만 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호주 건설 산업은 2025년 실질 기준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2029년에도 연평균 3%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22  호주의 인프라 투자 파이프라인은 주로 교통·에너지 전환, 지역 연결성을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2023~2033)’

을 통해 1,2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순환형 자금 파이프라인이 관리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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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동·북아프리카(MENA) - 도시화·경제 다각화가 이끄는 인프라 성장

MENA 지역은 2024년 1.8%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5년 2.6%, 2026년 3.4%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4  

다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현실화되느냐 여부는 석유 시장 정상화,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적인 지역 개혁 여부에 달려 있다.

중동 건설 산업은 2024년 기준 1,041억5,000만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5.9% 성장률이 예상된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경제 다각화 정책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MENA 지역 최대 건설 시장으로, 2025~2029년 연평균 4.9%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25  특히 ‘비전 

2030’(Vision 2030) 전략에 따라 스마트시티 개발,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육성이 핵심 기회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는 네옴(NEOM)과 키디야(Qiddiya)가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과 혁신 중심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건설 산업은 2025년에 실질 기준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2029년에도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26  투자 우선순위는 △디지털 및 AI 인프라[아부다비의 스타게이트 AI 캠퍼스(Stargate AI Campus)] △재생에너지

(마스다르가 주도하는 대규모 태양광 및 배터리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두바이의 주요 도로 및 개발 계획)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두 주요 경제국으로는 이집트와 알제리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건설 시장은 2025년 550억4,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823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8.4% 성장률에 해당한다.27 이집트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이어 MENA 지역 내 세 번째로 큰 프로젝트 시장으로 부상했다.

알제리 건설 산업은 2026~2029년 연평균 4.1%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2035년까지 전력 생산의 27%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과 더불어 석유·가스 및 탄화수소 개발 투자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28 

그림 1. 전 세계 지역별 인프라 수요-투자 격차 전망치

출처: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 A G20 INITIATIVE(gihub.org)

2,000억 달러 미만   

1,500억~2,000억 달러     

1,000억~1,500억 달러     

500억~1,000억 달러     

0~500억 달러

N/A

단위: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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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마트 건설:
저수익 구조를 넘어서는 전략적 전환

유엔(UN)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9  거대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도시화 

가속화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촉발할 것이다. 동시에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흐름도 향후 인프라 투자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기업들이 이러한 수요 확대를 온전히 성장 기회로 활용하려면 영업이익률 개선에 나서야 한다.

건설 업계는 향후 전 세계 인프라 수요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 산업 특유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재무적 기반과 수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설 기업들은 ‘스마트 건설’(smart construction) 

전환으로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한다. 스마트 건설은 단순한 운영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시공사가 더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건설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재무 전략이다. 이익률이 좁고 변동성이 큰 산업 구조 속에서 스마트 

건설은 재무적 안정성과 경쟁력 차별화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5~10년간 스마트 건설은 실험적 개념에서 필수 요소로 진화했으며, 입찰·계약부터 시공, 운영·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수행 방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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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계약 단계 - 정확성과 리스크 가시성이 관건

이 단계는 프로젝트 수주를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입찰안을 준비하며, 기술적·재무적 제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범위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고, 현장 데이터 접근이 제한적이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으면 비용 

산정이 부정확해지고 과소입찰로 이어질 수 있다. 고정가격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 특성상, 이익률 손실은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이 단계에서의 혁신은 주로 정확성 제고와 리스크 가시성 확보에 집중된다.

빌딩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면 프로젝트 범위가 불명확한 초기 단계에서도 

개념적 모델링, 기본 불일치 탐지, 물량 추출 등을 통해 조기 비용 추정을 가능해 여전히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통적 비용 산정은 속도가 느리고 매년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 이에 비해 AI 기반 비용 산정 플랫폼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 시장 가격 동향, 인력·생산성 지표 등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입찰 정확도를 높이고 수작업 부담을 줄이며 가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수량 산출이나 

스프레드시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확률·통계 기법으로 불확실성이 큰 문제의 가능 결과를 수천~

수만 번 반복 시뮬레이션 예측) 및 리스크 모델링 도구는 1990년대부터 사용됐지만, 지난 10~15년, 특히 최근 5년간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새로 등장한 기술은 아니지만, BIM 모델과 비용 산정 도구와의 통합으로 입찰 의사결정에서 점점 

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입찰 관리 솔루션은 AI나 BIM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 규모의 복잡한 

입찰에서는 대량 문서 처리, 정밀성,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입찰 문서의 준비·제출·추적을 중앙화·

자동화하며, AI 기반 검토 솔루션은 입찰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문서 준수 여부를 자동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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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및 시공 단계 - 협업과 생산성, 시간·비용 관리

3. 운영·유지보수 단계 - 예측 기반 관리로 생애주기 효율 강화

이 단계는 프로젝트 수행의 핵심 단계로, 설계가 확정되고 실제 시공이 시작된다. 입찰 단계에서 세운 가정들이 현실에서 검증되는 

시기다. 설계 오류, 일정 지연, 공급망 차질과 같은 주요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적절히 가격이 산정된 프로젝트라도 

수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업, 생산성, 비용·시간 통제에 혁신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장기적 단계에서는 자산 성과, 비용 효율성, 수명주기 관리가 핵심이다. 단순히 높은 비용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 데이터 부재, 

계획되지 않은 유지보수가 모두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단계에서의 혁신은 예측 유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실시간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해 장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시점에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펌프, 모터, 냉난방공조(HVAC) 시스템과 같은 주요 설비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설치돼 온도, 진동, 압력 등 성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이 데이터는 지능형 플랫폼으로 전송돼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마모나 오작동의 초기 신호를 식별한다. 플랫폼은 

머신러닝, 임계치 분석, 디지털 트윈 로직 등을 적용해 고장을 예측하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한다.

문제가 예측되면 작업 지시서(work order) 생성과 추적이 필요하다. 이때 전산화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CMMS)이 가동된다. 

CMMS는 일정 관리, 인력, 예비 부품, 유지보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현장 앱은 기술자·점검원·정비팀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도구다. 이들은 CMMS와 연동돼 현장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

BIM은 입찰 단계에서 개념적 모델을 마련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협업형 BIM(레벨 2~3)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협업형 BIM를 활용하면 건축·구조·기계·전기(MEP) 등 모든 분야가 동일한 모델을 기반으로 작업할 수 

있어 설계 충돌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작업과 의사소통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협업형 BIM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4D BIM은 시간 요소를 추가해 프로젝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뮬레이션·계획·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기존 모델을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시간 

논리와 지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5D BIM은 데이터 기반 건설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4D BIM이 ‘언제, 어떻게’ 건설할지를 보여준다면, 5D BIM

은 ‘얼마나 비용이 들며, 공정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준다. BIM 모델에서 직접 물량을 산출하고 이를 

단가와 연결해 자동화된 견적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급망 관리는 전통적으로 발주 문서, 견적 요청(RFQ), 협력사 계약 등 백오피스 기능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규모·고속 프로젝트에서는 공급망 성과가 곧 수익성과 일정 확실성에 직결된다. 

최신 기술은 건설사가 공급망 관리를 사후 대응형에서 사전 예측형, 데이터 기반 모델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자재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며, 조달을 일정(4D)과 예산(5D)에 연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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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건설사들은 이제 혁신을 선택이 아닌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운영·계약·재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혁신을 통합하고 있으며, 그룹별 적용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	중국 건축공정총공사(CSCEC)는 5G, AI, IoT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해 스마트 건설 현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과 협력해 디지털 건설 국가혁신센터(National Center of Technology Innovation for Digital 

Construction)를 설립했다.30 

•	중국 철도건설공사(CRCC)는 2025년 3월 중국 최초의 고지대 친환경 AI 훈련 허브 건설을 시작했다. 이 시설은 

척박한 환경에서 AI 활용을 실험하고, 원격지·고지대의 지능형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31 또한 

CRCC는 첨단 건설 장비 산업기술연구소(High-end Equipment Industr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2024년 11월 25일 공식 개소해 고급 건설 장비와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32 

•	프랑스 방시(VINCI)는 단순히 디지털 툴을 도입을 넘어, 설계·시공·운영 전 단계에 걸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혁신 허브 ‘레오나드’(Leonard)를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AI· 

디지털트윈·자동화·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33 

•	스웨덴 스칸스카(Skanska)는 2024년 사내 전용 AI 챗봇 ‘사이드킥’(Sidekick)을 출시했다. 해당 툴은 보안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돼 데이터 보호와 무결성을 보장하며, 직원들이 프로젝트 데이터와 조직 내 지식을 

 신속히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4 

•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는 마드리드에 건설기술센터(Construction Technology Center)를 설립했다. 

해당 센터는 디지털·지속가능 솔루션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개발(R&D) 허브로, 인프라의 설계·시공·유지보수 

 방식을 혁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35 

•	미국 풀티그룹(PulteGroup)은 호주의 로보틱스 기업 FRB와 협력해 AI 기반 건설 로봇을 시범 적용했으며, 

하루 만에 구조벽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을 플로리다 배벅 랜치(Babcock Ranch)의 테라워크(TerraWalk) 

단지에서 선보였다.36 

•	미국 레나(Lennar)는 혁신 부문 자회사 렌엑스(LENX)를 통해 3D 프린팅, 스마트홈, 지속가능 에너지 솔루션 

등에 투자하며 주택 건설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37

•	일본 다이와하우스(Daiwa House)는 다년간 BIM을 활용해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비효율성을 줄이며 

운영 효율성을 높여왔다. 자체 플랫폼 D’s BIM을 통해 부서와 프로젝트 간 디지털 협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도쿄와 오사카에 BIM 교육센터를 설립해 인력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38 

이처럼 글로벌 건설사들이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나, 시스템 통합의 복잡성, 데이터 품질 문제, 확장성, 변화 관리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혁신을 조기에 수용한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과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글로벌 ‘스마트 건설’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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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글로벌 대형 건설 기업들의 다각화 전략

1.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 비건설 부문에서 찾는 신성장 동력

부동산은 전통적 건설업(특히 주택 건설)과 부동산 사업 간의 명확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건설사들이 가장 흔히 선택하는 다각화 

사업으로 꼽힌다.

수십 년간 주요 기업들은 부동산, 산업 서비스, 인프라 운영권(concession) 등 비건설 분야로 확장해 왔다. 이들 부문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전통적 건설 활동의 변동성을 완화한다. 다만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해 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따른다.

2024년 상위 30대 글로벌 건설사들의 매출 중 비건설 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25.5%에 달한 반면, 31~100위 기업군은 이보다 적은 비중을 

기록했다. 유럽 기업들은 평균 43.7%를 비건설 매출에서 올린 반면, 아시아 기업은 22.9%, 미국 기업은 7.6%에 불과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지리적 다각화를 결합하면 지리적·산업별 리스크를 상쇄해 수익을 안정화할 수 있다. 2024년 글로벌 건설사들의 

비(非)건설 매출은 전체의 25.5%, 해외 매출은 21.3%를 차지했다. 특히 유럽 기업들이 다각화·국제화 순위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반면, 중국·미국 기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①  부동산

미국 DR호턴(D.R. Horton), 레나, 풀티그룹이 선두 주자다. 이들은 토지 매입·개발부터 주택 공급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기업별로 DR호턴은 2023년 8만2,917호에서 2024년 8만9,690호로 공급량을 

늘렸으나, 평균 분양가는 4% 하락했다. 레나 또한 7만3,087호에서 8만210호로 확대했으나, 평균 분양가는 42만

3,000달러로 떨어졌다. 반면 풀티그룹은 2024년 3만1,219호를 공급하며 고급주택에 집중해 평균 분양가를 2% 

높였다.

일본에서는 다이와하우스, 세키스이하우스(Sekisui House), 스미토모 임업(Sumitomo Forestry)이 두각을 

나타냈다. 다이와하우스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세키스이는 고품질 단독주택을, 스미토모는 고급 도심형 콘도·

상업용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세키스이는 2024년 미국 주택업체 MDC홀딩스(M.D.C. Holdings)를 

인수하며 미국 사업을 확장했다.

중국의 대형 인프라 기업들도 부동산 개발을 병행한다.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는 부동산 개발에서만 588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유럽에서는 스칸스카가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개발에서 전체 매출의 11%를 올리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부이그(Bouygues)와 방시도 각각 16억 달러,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딜로이트 글로벌 건설업 트렌드

14

② 산업 서비스

③ 인프라 운영권

④ 기타 사업

유럽에서는 방시, 부이그, 에파주(Eiffage)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방시 에너지(VINCI Energy)와 코브라IS(Cobra 

IS)는 29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부이그가 인수한 에꽁스(Equans)는 에너지 전환 서비스에 집중하며 매출을 2.2% 

늘렸다. 에파주는 16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에파주 에너지(Eiffage Energy)는 매출 21.3%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달성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라르센앤드투브로(L&T)가 7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중국교통건설은 해외 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설계 사업에서 70억 달러 이상을 올렸다.

미국의 플루어(Fluor)는 에너지 솔루션에서 60억 달러, 미션 솔루션에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방시는 유럽 내 대표 주자로, 고속도로(4,000km)와 공항(14개국 70여 개)을 운영하며 12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스페인의 ACS는 유료도로 관리 기업 아베르티스(Abertis), 위성 사업자 이리듐(Iridium) 등을 통해 미주·아시아·

유럽에서 7,800km 이상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에파주, 오스트리아 스트라백(Strabag),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 등은 고속도로·공항 운영 및 해수담수화 시설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이그는 미디어·통신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024년 대형 방송국 TF1을 통해 26억 달러, 부이그 텔레콤

(Bouygues Telecom)을 통해 85억 달러의 매출을 각각 거뒀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L&T가 금융서비스에서 54억 달러 매출을 거뒀고, 한국 삼성물산은 무역·패션·리조트·바이오파마까지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택 건설사들은 주택금융, 타이틀, 보험 서비스 등 인접 사업으로 확장했다. 대표적으로 DR호턴은 2024년 

모기지 대출 24억 달러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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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다각화 전략 - 시장 다변화와 수익 안정성 확보

지리적 다각화는 내수 의존도를 줄이고, 대규모 프로젝트 접근성과 수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치·법률·환율 

리스크와 문화적 장벽은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상위 30대 건설사들이 2024년 기록한 해외 매출은 3,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p 증가했다. 총매출 중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 기업들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 기업은 33%, 미국 기업은 5%에 그쳤다.

2024년 글로벌 건설사들의 유럽 지역 매출은 879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방시, 부이그, 스트라백이 유럽 내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2024년 미주 지역에서는 유럽계 건설사가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한국·인도 기업도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했다.

①  유럽

②  미주지역

방시는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에서 28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영국(73억 달러), 독일(60억 달러), 스페인(41억 달러) 

등이 핵심 시장이다. 공항 운영권, 통신 인프라 구축, 고속도로 유지보수, 대형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가 주요 

사업이다.

부이그는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에서 183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 독일·체코에서는 교통 인프라 건설·유지보수에, 

스페인·네덜란드에서는 에너지 솔루션에 각각 주력하고 있다.

스트라백은 오스트리아 외 유럽에서 15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독일 시장(86억 달러 매출, 148억 달러 수주잔고)

에 크게 의존한다. 독일 내 전력망 확충 등 에너지 전환 투자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폴란드·영국·체코에도 

진출해 있다.

스페인 ACS는 미주 지역 최대 시공사로 279억 달러 매출(전체 매출의 62%)을 기록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형 공항, 

댐, 고속도로, 반도체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북미 수주잔고는 517억 달러에 달한다.

방시는 미주 지역에서 105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으며, 브라질 공항 운영권, 송전선 건설·운영, 태양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 덴버 순환도로 유료 구간 운영권(12억 달러)을 인수하며 미주 지역 사업을 확장했다.

부이그는 미주 지역에서 8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중 캐나다·미국 도로 건설이 44억 달러를 차지했다.

이 외 스미토모 임업(61억 달러)과 삼성물산(42억 달러)도 미주 지역 주요 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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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는 ACS, 사이펨(Saipem), L&T가 선두권을 형성했으며, 삼성물산과 방시가 뒤를 이었다.

2024년 글로벌 건설사들의 아프리카 지역 매출은 12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역의 주도 기업은 사이펨이며, 현대건설, 

부이그, 방시 등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③ 중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④ 아프리카

ACS는 전체 매출의 24%인 109억 달러를 이 지역에서 기록했다. 주로 호주에서 자회사 CIMIC을 통해 활동하며, 2024

년에는 퀸즐랜드 웨스턴다운스배터리(Western Downs Battery) 2단계 건설과 빅토리아 서버번레일룹(Suburban 

Rail Loop) 터널 구간 건설을 수주했다.

사이펨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68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해양 EPC 및 해저 석유·가스·LNG 인프라 계약에 특화되어 

있으며, 주요 고객은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다.

인도 L&T는 카타르, UAE, 오만 등 중동에서 전통적 에너지 플랜트의 EPC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4년 매출은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삼성물산과 방시도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다. 2024년에는 각각 51억 달러, 44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사이펨은 아프리카에서 4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자산 기반 서비스, 에너지 운송, 해상 

시추 등 주요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전략을 전개하며 건설·인프라·시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아프리카 여러 시장에서 인프라, 전력, 수자원, 산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29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

부이그와 방시는 각각 19억 달러, 1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아프리카는 프랑스의 상업·지정학적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시장으로, 성장 기회와 문화적 연계성, 장기적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부이그는 바이마로

(Bymaro) 브랜드를 통해 대형 토목·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방시는 아프리카 전담 자회사 소제아-사통(Sogea-

Satom)을 통해 사업을 전개한다.

중국 기업들은 지역별 해외 매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다. 통신 

인프라 확대와 함께 건설, 에너지, 광업 부문에서의 투자 증가가 국제 사업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중국 해외 건설 시장 중 최대 규모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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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통적 건설 활동에 운영권, 산업 서비스, 부동산과 같은 비건설 사업을 결합할 때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자본 소요가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리적 다각화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증시에서 장부가치 대비 할인 거래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순수 건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4년 3.3%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국제 복합 대기업은 평균 8.8%를 기록했다. 

주택 건설사는 13.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순이익률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택 건설사(9.8%)와 복합 

대기업(5.5%)이 건설 그룹(2.8%)보다 우위에 있었다.

•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비건설 활동은 초기 자본투자가 크기 때문에 높은 부채비율을 수반한다. 2024년 다각화된 

글로벌 건설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5%였다. 건설 그룹은 평균 41.2%의 순부채비율을 보였지만, 중국 기업

(주로 내수 기반 시공사)을 제외하면 순현금 포지션을 유지했다. 이는 자본지출이 낮은 순수 건설업의 특성과 

일치한다.

•	 시가총액 기준 밸류에이션에서는 건설 그룹이 장부가치 대비 0.4배로 할인 거래되는 반면, 복합 대기업(1.7배), 

주택 건설사(1.5배)는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vs 지리적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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